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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란 어찌 보면 단세포 

동물처럼 아주 단순하고 

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별로 

힘들이지 않고도 남자 친

구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

게 만들 수 있다. 그가 듣고 

싶어하고, 듣기 좋아하는 

말을 대화 중에 적절하게 

구사해서 그의 기분을 띄

워 주는 것이 바로 노하우. 

◈ 자기! 오늘 무지 섹시하다.

섹시하다는 말은 여자가 더 좋아할까? 아님 남자가 더 

좋아할까?

사실, 여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사용했다가는 자칫 

성희롱 등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남자라면 그런 

오해를 살 일이 없다.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답고, 강하

고, 섹시하다는 말 즉 섹스 어필에 관계된 말이라면 그

야말로‘뿅’간다. 남자들은 내면에 수컷의 원초적인 본

능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그 본능을 이성으로 억제

하다. 이런 상태에서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말을 들었

으니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을까? 모든 남성들은 언제나 

강해지고 싶어한다. 그의 외모와 관계없이 가끔은 섹시

하다고 말해 주자.

◈ 난, 자기를 믿어!

연애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주위 사람에게 믿음

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

이다.

남자는 자신을 알아주고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

을 바치고,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 얼

굴을 치장한다는 말처럼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

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다. 따라서 

가끔은 그의 보호본능을 자극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

시켜 주고 책임감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.

그러나 지나치게 부담감을 주면 감당하지 못하고 멀

리 떠나는 수도 있으니 적당히 컨트롤하는 것이 노하우.

◈ ‘붕붕’ 띄워줘라!

외모에 대한 것도 좋고, 패션에 대한 것도 좋고, 가끔은 

칭찬이나 그가 좋아할 만한 말을 해줘라. 특히 그가 가

지고 있는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좋게 말해 주면 더

욱 기뻐하고 자신감을 갖는다. 좋아하는 그녀가 면전에

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데 싫다는 남자가 이 세상에 

있을까? 그에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해준 

만큼 그는 그대를 공주처럼 받들 것이다.

◈ 적당히 질투심에 불을 댕겨라!

남자는 경쟁의식이 아주 강해서 주위 사람과 비교 당

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내심 질투도 하지만, 결국 그를 

경쟁상대로 삼아 전의를 불태우며 만회의 기회를 노린

다. 그러므로 가끔은 누구는 어떻다는 식으로 살짝 그

의 질투심을 건드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경쟁심을 일

깨워 주자.

모든 남자는 자신의 여자에게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

어하므로 적당하게 질투심을 불러 일으켜 당신에게 소

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하우. 단, 지나치게 비

교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려 화나게 만들면 오히려 멀리 

떠나 버리니 주의!

◈ 종종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 주라!

여자에게는 지조가 있다면 남자에게는 자존심이 있다.

남자의 자존심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

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. 그가 긴장이 풀

려 있거나 그대에게 다소 소홀하다고 생각할 때 살짝 그

의 자존심을 건드려 주자. 그날 이후 그의 새로운 모습

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

주의할 점은 자존심은 살짝 건드리되 상처를 받지 않

도록 해야 한다.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어설프게‘속 

좁은 남자’라느니,‘남자가 쫀쫀하다’느니 했다가는 그

를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. 이는 남자들이 제일 듣기 

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이다

 늑대의 심리를 이용한 주도권 잡기


